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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해상에서 운항되는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육상과 달리 적시에 의료지원을 받기 구조적으로 어렵

다. 특히 연안선박의 경우 원양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의 선원들이 승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빈

번하며 인명사고에 취약하다. 본 연구는 AR과 VR과 같은 실감기술을 기반으로하는 연박선박의 원격의료지

원 모델 개발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연안선박, 원격의료,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해양인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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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5년간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는 연평균 10%이상으

로 증가되고 있으며 해양사고의 약 90%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연안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상당수의 해양사고에서 부상, 사망 등의 인명사고사고는 매년 

5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1] 

선박은 해상에서 운항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적시에 충분히 

지원받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응급처치를 비롯해서 빠른 이송이나 의료전문가의 처치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Fig. 1. Death Toll for Accidents of Coastal Ships

Source :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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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Injuries for Accidents of Coastal Ships

Source :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II. Marine Telemedicine System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이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2]

이러한 선박 인명사고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원격의료지원서비스이다.[2] 

2016년부터 원양선박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대학병원 해양의료연

구센터를 기반으로 해양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22년 140척 약 3,000명에 이르는 선원들에게 원격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1)

해양원격 의료서비스는 원격의료의 법적제약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만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사업의 연안선박으로 확대를 위해서

는 법적 규제 해결이 선행되어야하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으로 상당시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연안선박에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제도보다는 시스템 개발에 초첨을 

맞췄다. 실감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안선박용 원격의료지원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현될 수 있다. 

Fig. 3. Conceptualization of Coastal Telemedicine System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빠른 통신환경인프라, AR글

라스의 하드웨어, 환자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의료인적자원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III. Conclusions

본 연구는 연안선박에서 인명사고 발생시 의료지원을 위한 원격시

스템 구축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안선박의 시공간적인 제약

을 실감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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